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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16 년 12 월 21 일 나바로를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나바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위직에 임명된 최초의 경제학자다.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는 나바로를 ‘비전이 있는 경제학자(visionary economist)’라고 

평가하며, 그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경제성장을 높이며 일자리의 해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무역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1  

 

지금까지 나바로가 중국에 쏟아낸 신랄한 비판은 대선 선거운동기간 트럼프가 중국을 

비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트럼프는 2016 년 내내 중국을 미국 경제에 막대한 피해주는 

‘대단한 파렴치한’라고 지칭했다. 지난해 5 월 인디애나 주 포트웨인 유세에서는 "우리는 

중국이 미국을 계속 수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8 월에는 “우리는 

그들의 동네북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9 월에는 “그들은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이런 강경 발언은 향후 우호적인 미중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하버드 대 경제학 박사인 나바로는 그의 저서에서 현재의 미중관계를 ‘미국의 손해를 

담보로 중국이 수혜를 누리는 매우 일방적인 관계’로 규정한다. 나바로는 책에서 미국 

제조업 일자리 유출, 경기 침체, 해외에서의 군사적 취약성 등에 방점을 두었는데, 이러한 

주장은 트럼프가 미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일조했다. 나바로는 

중국은 단지 부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계의 안정을 가로막는 최대의 위협이 되었다고 

                                                
1 The Trump-Pence Transition Team. https://greatagain.gov/navarro-national-trade-council-

c2d90c10eacb#.v0e4bs7ho. Accessed December 27, 2016. 



 

 

주장한다. 따라서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려면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의 경제 및 군사적 

성장을 둔화시켜야 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나바로는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제안하는데, 이는 기존의 협력적 대중정책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제 나바로가 트럼프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한 만큼, 그가 트럼프에게 어떤 정책을 제안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통상부분에서는 나바로의 조언대로 트럼프는 미중간 무역부분 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경제적 이슈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시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미국에 보다 유리한 교역 조건을 이끌어내는 협상카드로서 오랫동안 유지된 

지정학적 규범을 활용할 의향이 있음도 암시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에 했던 언급했던 

무역전쟁 위협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트럼프는 45%의 징벌적 관세율을 제시한 바 있다 

(나바로는 43%를 제안했다). 이러한 관세율이 제정될 경우 중국도 나름의 보복적 규제로 

맞대응 할 것이며, 그 결과 양자 무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중국 제조품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하는 한국과 대만 등의 주변국에도 

피해를 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설사 증국에 있는 해외기업들이 중국을 

떠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들 기업들을 베트남 등 중국보다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가 

아니라 미국으로 돌아오게 할지는 불명확하다.  

 

궁극적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는 것과 미국인들이 중국산 제품 구매를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미국 소비자들과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든 

저부가가치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끌어 모으는 것은 21 세기 미국에는 

비현실적이다.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이 잃은 제조업 일자리의 약 88%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때문이 아니라 생산성 격차가 원인이었다.2 따라서 이들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면 그 중 대다수는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 제조업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 

미국산 제품은 국제적으로는 경쟁력이 낮고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비싼 제품이 될 것이다. 

                                                
2 Hicks, Michael and Devaraj, Srikant. The Myth and the Reality of Manufacturing in America. Ball 

State University Center for Business and Economic Research. June 2015. 

http://conexus.cberdata.org/files/MfgReality.pdf. Accessed December 26, 2016. 



 

 

미국은 비숙련 일자리를 억지로 되찾기 보다는, 아직 중국이 뒤처져 있는 산업 분야에서 

숙련된 노동력을 키우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나바로처럼 자유무역협정을 불신하는 트럼프는 취임 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에서 

탈퇴하였다. 사실 이러한 결정은 이미 선거 전부터 예견되었다. 대선 하루 전날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에 게재된 공동 기고문에서 나바로는 이렇게 쓰고 있다.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같은 불공정한 무역협정의 체결이나 중국의 WTO 

가입허용, TPP 를 통과 같은 일로 다시는 미국 경제를 미 외교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3 트럼프는 자유무역협정 탈퇴와 재협상이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TPP 탈퇴는 머지 않은 미래에 아시아 내 

경제 주도권을 중국에 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를 미국이 

아시아에서 철수하려 한다는 또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트럼프와 나바로는 자유무역 자체가 심판대에 오른 것이 아니라, 미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타국에 이득을 가져다 주는 불공정 무역협정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공정한 자유무역은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정책제안은 보호주의와 

다를 바 없다. 나바로는 트럼프가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의 공장 이전문제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보여준 바 있는 직접적 시장 개입 방식을 옹호하는 듯 하다. 두 사람 모두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은 반대하며 경제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적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오래전 미국은 그런 

정책을 추구했지만, 21 세기 세계화된 경제에서 같은 정책이 과연 성공할지 의문시 된다. 

 

트럼프는 나바로와 마찬가지로 중국 경제성장 둔화는 군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미심쩍은 인과관계를 믿는 것은 위험하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고립되면 국제 

분쟁을 일으켜도 중국은 잃을게 적어진다. 또한 경제 침체로 인해 내부적 불안정이 

확대되면 중국 정부 지도자들은 신중한 확장정책에서 벗어나 과격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3 Gray, Alexander and Navarro, Peter. “Donald Trump’s Peace Through Strength Vision for the Asia-

Pacific.” Foreign Policy. November 7, 2016. http://foreignpolicy.com/2016/11/07/donald-trumps-peace-

through-strength-vision-for-the-asia-pacific/. Accessed November 7, 2016. 



 

 

부진하고 고립된 경제를 가진 국가가 위협적인 군사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중국의 

이웃 국가인 북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나바로는 대만과 관련된 사안을 직접적으로 다룬다. 그는 ‘하나의 중국’ 정책은 과거에는 

군사 동맹국였고 현재는 중요 교역 파트너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과 미국간의 관계를 

제한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7 월 내셔널 인콰이어러(National Inquirer)에 게재된 기사에서 

나바로는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주창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하나의 중국, 두 개의 

체제’를 절대로 인정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의 중국’ 정책을 다시는 언급하지도 말아야 

한다.”4 중국 정부는 이러한 행동을 못마땅해 할게 분명하다. 그러나 만약 트럼프가 중국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영리하고 섬세한 정책을 추구할 

인내력과 전략적 통찰을 보여준다면, 이는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 이행의지를 

뒷받침하며, 자칫 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지역에 장기적 안정성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악명 높을 정도로 예측불허인 트럼프답게 그의 아시아 정책은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그러나 

트럼프는 최근의 그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 중국이 스스로 행동에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보인 행동으로 인해 미중 관계의 패러다임이 

이미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취임 후 양국 관계는 악화될 

공산이 크다. 얼마나 급속도로 악화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미중간의 통상관계를 

중시하는 테리 브랜스태드(Terry Branstad) 아이오와 주지사를 주중대사에 임명한 것은 

트럼프가 양국간에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 그러나 그의 

일관된 반중국 레토릭을 감안할 때 이러한 낙관주의는 근거가 미약하다. 

 

 

                                                
4 Navarro, Peter. “America Can’t Dump Taiwan.” National Interest. July 19, 2016. 

http://nationalinterest.org/feature/america-cant-dump-taiwan-17040. Accessed December 23, 2016. 


